
옛골토성이 수년간 연구 끝에 9종의 식품 첨가물이 

빠진 ‘자연을 구운 오리’를 전 매장에 출시했다. 합

성조미료 MSG, 합성 보존제, 합성발색제(합성아

질산나트륨) 등 화학 첨가물뿐 아니라, 설탕, 전분, 

유청단백질도 뺐다. 옛골토성 관계자는 “수많은 실

패 끝에 찾아낸 천연조미료로 자연의 감칠맛을 살

렸다”며 “색감을 높이기 위해 사용했던 발색제와 

각종 화학조미료 사용을 금했다”고 말했다. 

‘자연을 구운 오리’는 산천에서 좋은 사료를 먹고 

큰 최상등급 자연 그대로의 오리를 특허 받은 3단 

회전식 바비큐를 사용해 100% 참나무 장작으로 

굽는다. 세 단계에 걸쳐 훈제되면서 기름은 쏙 빠

지고 참나무 향기가 밴 육즙은 살아 있게 된다. 테

이블로 가져가 숯가마에서 직접 제작한 참숯으로 

또 한 번 굽는다. 이렇게 구워진 고기는 쫀득쫀득

하고 촉촉한 육질에 참나무향이 깊게 배어 있다. 

한편, 옛골토성은 2012년도 상반기 우수 프랜차이

즈에서 총 34개 브랜드 중 당당히 1등급을 획득하

여 지난 8월 22일 ‘제 5기 우수프랜차이즈 지정식’

에 참여했다. 옛골토성은 특히 경영전략과 브랜드 

경쟁우위, 회사의 재무구조 건전성, 가맹점과의 유

대관계, 물류 및 교육시스템에서 우수하다는 평가

를 받았다. 

옛골토성, ‘자연을 구운 오리’ 출시 및 우수프랜차이즈 1등급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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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인코리아는 무더위 속 고객들의 원기 회복과 

사조그룹에 빼앗길 위기에 처해 있는 회사의 억울

한 사정을 알리기 위해 지난 8월 1일부터 8일까지 

말복 이벤트를 진행했다. 전국을 누비는 화인코리

아 배송차량 사진을 찍어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에 

올리고 화인코리아를 향한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

주는 77명을 선정하여 삼계탕 선물세트를 제공하

는 이벤트다. 화인코리아 관계자는 “촬영 장소는 

국회의사당이나 법원 등 공공기관이나 언론기관 

간판이 보이는 곳, 사람들의 통행량이 많은 장소 

등이면 더욱 환영한다”고 말했고, 8월 9일 홈페이

지를 통해 당첨자를 발표했다.

86 월간 오리마을

하림홀딩스가 9월 1일부터 자회사인 주원산오리를 

분할한다고 공시했다. 회사측은 기존 제조부문과 

투자사업부문을 분리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하

림홀딩스를 투자사업 부문에 최적화하기 위한 조치

라고 설명했다. 분할비율은 0.6994555(분할되는 

회사) : 0.3005445(신설회사)로, 존속회사인 주원

산오리는 오리제조 가공 및 판매를 담당하고, 분할

후 설립되는 주원은 투자사업을 담당하게 된다.

주원산오리, 모회사인 하림홀딩스에서 분사

㈜화인코리아, ‘말복(末伏) 이벤트’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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